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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허점 투성이 기술유출 심사제 (’17.9.28. 서울경제), 삼성은 되고 LG는

안돼... 산업부, 중국공장 설립 이중잣대 논란 (’17.9.29. 조선비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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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 주요내용(9.28 서울경제, 9.29 조선비즈)

□ LG Display의 OLED 기술은 해외로 나갈 때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되나

삼성의 낸드플래시 기술은 신고만 하면 되며, 이러한 차이는 나랏

돈이 지원됐느냐 여부로서 심사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

ㅇ 심사대상 선정 기준이 기술의 고난도, 기술유출시 시장 영향력 등과

무관하여 형평성 시비가 나옴(9.28. 서경)

□ 낸드․D램은 관대하고 OLED엔 까다로운 규정으로 “이치에 안맞아”

ㅇ OLED 기술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, D램,
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승인제보다 훨씬 느슨한

신고제로 운영(9.29. 조선비즈)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정부는 기술의 고난도, 기술유출시의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

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외국으로의 기술수출 등을 관리하고 있음

ㅇ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

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,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,
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확산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

핵심기술을 선정

ㅇ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에

따라 수출승인 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

*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은 수출

승인, 승인대상 이외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은 수출신고

- 수출신고의 경우에도 해외 수출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

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중지․원상회복 등을 명할 수 있으

므로,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과 함께 해외유출을 엄격히 관리 중

□ 낸드플래시, D램 기술은 관대하고, OLED 기술엔 까다로운 규정을 

적용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

ㅇ 낸드플래시, D램 기술과 OLED 기술 모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

되어 있으며, 기술수출을 할 경우 수출승인 또는 수출신고의 절차를

거치도록 하여 해외유출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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